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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부산국제광고제서 ‘사노피의 소셜 임팩트’ 

주제 발표 
 

* 아시아 최대 국제광고제에서 헬스케어 기업 대표해 사회적 책임활동 세션 진행  

* 사노피의 환자 건강 및 긍정적인 사회 영향력 창출 위한 실제적 노력들 소개  

*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 CSR 활동으로 ‘헬핑핸즈’, ‘초록산타’ 소개 

 

대한민국 서울, 2022 년 8 월 26 일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은 제 15 회 

부산국제광고제에서 ‘사노피의 소셜 임팩트’에 대한 주제로 발표 세션을 진행했다. 

 

부산국제광고제는 매년 2만여 편의 작품이 출품되는 국내 유일의 국제 광고제로 아시아권 최대 

규모 광고 축제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며 광고 어워드, 콘퍼런스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콘퍼런스는 총 45개 세션으로 'MAD (세상을 바꿀 기상천외한 아

이디어를 찾아라)'라는 주제 아래 '전문가 콘퍼런스'와 '오픈 콘퍼런스'로 나눠 진행된다. 

 

사노피는 행사 첫째 날인 25일, ‘전문가 콘퍼런스’ 세 번째 세션에서 사노피의 ‘소셜 임팩트’와 한

국법인 대표 CSR 활동인 ‘헬핑핸즈’와 ‘초록산타’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미충족 수요지원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소개했다. 발표는 사노피 한국법인의 이혜경 CSR & Communication 이사가 담당했다. 

 

발표에서 헬스케어 기업인 사노피가 환자들의 건강 및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창출하기 위해 

추구하는 가치 및 이에 대한 실제적인 노력들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으로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한 전사적 소셜 임팩트 전략인 ▲CSR 전략 ▲글로벌헬스유니트 ▲‘파운데이션 S–더 사노피 컬렉

티브와 함께 관련한 CSR 활동들에 대해 발표했다. 

 

이혜경 이사  

사노피 코리아 CSR & Communication Lead  

“사노피는 세계 선두의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환자들의 건강을 개선할 책임이 있다고 믿으며,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질과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노피의 대표 

이니셔티브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의 기적을 쫓는다’는 CSR 전략이 R&D부터 

제조, 세일즈·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가치 사슬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사노피의 책임

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노피 코리아의 두 가지 대표 CSR 프로그램인 ‘헬핑핸즈’와 ‘초록산

타’와 같이 환자 및 소외된 이들의 미충족 수요를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

다.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 CSR 활동으로 소개된 ‘헬핑핸즈’는 2011 년부터 진행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이다.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노숙인과 주거취약계층(쪽방촌)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록산타’는 만성질환·희귀질환·암 환아 및 청소년, 치료 종결자 및 가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환아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04 년 

출범 이후 사노피의 대표적인 CSR 프로그램이자, 국내 제약업계의 장수 CSR 활동의 선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노피(Sanofi)에 대하여 

사노피는 ‘인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기적을 추구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100 여 개국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의료 

현장(practice of medicine)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노피는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심에 두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 옵션과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공급합니다. 

 


